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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완,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2017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는 제57회 베니스비엔

날레 한국관 귀국보고전 '카운터밸런스'전을 오는 20일부터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계 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지난 해 한국관이 선보

인 전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를 맡고 이대형 아트디렉터가 예술감독으로 전시를 총

괄, 코디최·이완 두 작가가 한국관을 대표하여 전시했다. 

전시 '카운터밸런스'는 뉴욕 타임스, CNN, 아틀란틱, 로이터, 텔레그래프, 가디안, 프리즈, 아트뉴스,

아트리뷰 등 해외 매체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개막과 함께 아트넷(Artnet) 선정 탑 5, 아트

시(Artsy) 선정 탑 11, 월페이퍼(Wallpaper)가 뽑은 탑 10, 아트뉴스페이퍼(Artnewspaper)가 뽑은 탑

8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관 역대 최다인 40만2435명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전시는 코디최(2세대)를 중심으로 이완(3세대) 그리고 실존인물인 미스터 K(1세대)로 대표되는 할아

버지-아버지-아들 3세대의 시각을 통해 한국-아시아-세계를 바라보았다. 



이번 귀국보고전을 위해 코디최(57), 이완(39) 작가 모두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베니스 한국관 외

부에 설치해 전 세계 매체의 주목을 이끌어낸 코디최의 ‘베네치안 랩소디’는 아르코미술관 외부 설

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술관 내부(1층)로 들어 왔다. 코디최의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카지노의

상징적이미지를 차용한 작품 ‘베네치아 랩소디’는 국제미술계에도 뿌리내린 카지노캐피탈리즘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코디최는 이외에도 ‘생각하는 사람’, ‘코디의 전설과 프로이트의 똥통’, ‘소화불

량에 걸린 우주’, ‘컬러헤이즈’를 비롯한 1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에 반해 이완은 ‘고유시 Proper Time’와 ‘Mr. K 그리고 한국사 수집’, ‘더밝은 내일을 위하여’ 등 베

니스에서 선보인 작품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장하며 각각의 작품 사이에 '불 꺼진 주방', '미용실', '레

스토랑' 개념을 도입해 초현실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작품 ‘Mr.K 그리고 한국사수집’이 한국을,

‘Made In’이 아시아를, ‘고유시’는 세계의 불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관의 전시 개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작가이자 한국관에 선보이는 이완 작가의 동명 작품이기

도 한 제3의 인물 ‘Mr.K’는 이번 귀국보고전에서 더 큰 규모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완 작가가 황학동

에서 단돈 5만원에 구입한 사진 1412장의 실존인물인 故 김기문씨의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치열한

삶을넘어 한국 근대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대형 예술감독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다수, 약소국의 이민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강

대국의 신고립주의 등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의 함수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빠져 버린 21

세기의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귀국전은 전시와 연계하여 한국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전시기간 동안안 ‘작가와의 대화’, ‘큐레이터와의 대화’(1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

5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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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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